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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을 일구는 사람들,  
농업인의 노동은 왜 여전히 중요할까

인류의 시작에는 언제나 ‘흙’이 있었다. 씨를 뿌리고 거두는 일은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 삶 

그 자체였다. 농업은 생계수단을 넘어, 문명을 지탱해 온 기반이기도 했다. 그러나 우리는 

오랫동안 그 속에 깃든 노동의 가치를 잊고 살았다. 

우리나라 농업은 산업화의 빠른 흐름 속에서도 묵묵히 제자리를 지켜왔다. 도시가 팽창하고 

공장이 늘어날 때도 논과 밭에서는 여전히 새벽이 밝았다. 농부들은 바람과 햇볕, 비와 눈을 

맞으며 땅을 일구었다. 그들의 노동은 단순한 ‘생산’이 아니라 끊임없는 ‘생명 유지’였다. 그 

손끝에서 우리의 밥상이 차려지고, 식량 자급의 뿌리가 이어졌다.

하지만 농업인의 현실은 여전히 거칠다. 고령화된 노동력, 기후변화로 인한 예측 불가능한 

작황, 농약과 분진, 반복되는 허리·어깨 통증. 농촌은 산업 중에서도 재해율이 가장 높은 위

험한 일터다. 산업화가 기계와 설비로 효율을 높였다면 농업의 현대화는 여전히 사람의 몸

을 필요로 한다.

‘농부의 손’이 사라지는 순간, 식탁의 안전도 위태로워진다. 농업은 과거의 산업이 아니다. 

농업인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식량 안보를 넘어, 인류의 지속가능성을 지키는 일이

다. 흙을 만지고, 햇빛 아래에서 일하는 그들의 노동이 존중받을 때, 우리 사회는 비로소 진

정한 풍요를 되찾을 수 있다. 오늘도 누군가는 논두렁에서, 비닐하우스 안에서 하루를 시작

한다. 농업인은 단순한 생산자가 아님을, 우리의 생명과 환경, 그리고 내일을 가꾸는 사람들

임을 잊지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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